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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수출, 하반기 회복 어려워…
무역협회, 경기변동에 수출구조 한계로 … 내수시장 공략 필요

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중국수출이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.

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변동, 가공형 수출구조 등 구조적 요

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기적 해결이 어려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수출 감소 원인으로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중국의 수출 부진이 꼽히고 있다.

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%포인트 하락하면 총수출증가율이 4.6%포인트 하락하는 등

유럽과의 경제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중국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수출이 중간재나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구조이기 때문에

중국의 수출 부진은 곧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

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.

보고서는 중국 수출의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중국시장 마케팅 강화, 서비스 시

장 진출 확대,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 전환, 한국-중국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

다.

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“중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

제공할 것”이라며 “다만, 중국수출이 부침이 없는 구조적 호황을 맞으려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하다”고

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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